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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스크랩된 하늘

내 용

길을 걷다 마주친 주홍빛 노을이 예뻐서

숨을 죽이고 셔터를 눌렀다.

내 시간과 내 시선이 가만히 담긴

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하늘.

어느 날 낯선 공간의 모니터 속에서

내 하늘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.

주인의 이름도, 찍은 이의 다정한 온기도

흔적 없이 잘려 나간 채

그저 흔한 배경 화면이 되어 있었다.

대단한 예술가의 작품은 아닐지라도

그곳엔 그날의 내 바람과 계절이 살고 있었는데.

마우스 우클릭 한 번에 지워진 내 이름과

마음대로 오려 붙여진 나의 소중한 하루.

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 해서

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이라 해서

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님을,

베인 자국 없는 상처를 보며

나는 아프게 배웠다.


